
국제유가, 또다른 복병 만나 “위기”
쿠르드정부, 4월1일부터 원유 수출중단 … 중앙정부 15억달러 미지급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지역정부(KRG)는 중앙정부가 관내 석유 관련기업에 대해 지난 10개월간 대금을 지

급하지 않음에 따라 4월1일 석유 수출을 중단했다.

KRG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원유 생산기업들과 협의해 지역정부 산하 천연자원부가 별도의 통지

가 있을 때까지 석유 수출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2011년 5월부터 쿠르드 지역의 원유 생산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KRG가 지난주 경고한 다음에 나온 조치로 주목된다.

KRG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밀린 대금이 거의 15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라크 정부의 에너지 담당 부총리 후세인 알 샤흐리스타니는 KRG가 석유 수출을 중단하기 전에 재

고하고 대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 샤흐리스타니 부총리는 수도 바그다드의 요새화한 그린존 집무실에서 AFP에 “쿠르드 측에 충고하건대

어떤 위협을 하기 전 이라크의 다른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석유 수입이 얼마 되는지를 생각해야 하며, 수입은

현지에서 퍼내는 석유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중앙정부와 KRG는 대금 지급과 석유 수입 분배, 쿠르드 지역정부와 외국 석유기업 사이의 계약 승

인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현재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는 약 45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KRG가 원

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국영 송유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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